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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1월 28일(수) 추운 날씨에도 아현사옥 통신구 화재 현장의 복구를 위한 임직원들의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상대책반의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이날은 특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KT그룹사 위원장단이 아현동 통신구 화재 현장을 방문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 조합원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한전 출신으로 재난상황에서 일하는 복구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복구가 안전하게 진행돼 국민들의 불편이 한시라도 빨리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일로 통신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국노총은 IT사무서비스노련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해관 위원장, “분진과 그을음 속에서도 총력을 아끼지 않는 조합원들 덕에 90% 이상 복구”��이에 김해관 위원장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조합원들과 협력사 임직원 덕에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며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과 더불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피해복구율은 무선 97%, 인터넷과 IPTV99%, 유선전화 92%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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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35호, 2018년 11월 28일(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화재현장 방문          


김해관 위원장, “위기상황 극복 위한 조합원들 총력 덕에 빠르게 복구 중”�










